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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

13. 주물공업 용해부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

성별 남 나이 68세 직종 용해작업 작업관련성 높음

1. 개요: 배OO은 47세 때인 1982년 4월 7일 S주물공업(주) 용해부에 입사하여 1997년 12월

30일까지 15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. 2002년 9월 K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

았다.

2. 작업환경: 배OO은 2-3일마다 이루어진 용해작업이 있는 날에는 재래식 용해로에 고철,

선철, 코크스가 제대로 투입되도록 막대로 조작하였고, 용해작업이 없는 날에는 내화벽돌

과 점토로 용해로 내부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이 보수작업은 상기 근로자가 전담하였다.

한편 용해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는 모아 두었다가 처리하였는데, 이 작업도 상기근로

자가 하였다. 이 재래식 용해로는 높이가 약 7 m이었고, 녹은 쇳물이 시간당 3 톤씩 배

출되었는데 용해작업이 있는 날에는 하루 배출량 20-30 톤 정도씩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

다. 용해로에 투입한 고철과 선철은 전체적으로 고철 사용량이 약간 적었고, 미리 정리된

상태로 S주물공업(주)에 반입되었으므로 이물질이 섞이지는 않았으며, 용해로에 단열재

는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. 퇴직하기 약 3년 전에 설치된 전기로는 별도 작업자가 있었으

므로 상기 근로자는 전기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한다. 상기 근로자는 용해기술자의 보조

업무로써 크레인 등에 고철 및 선철 등이 담겨 용해로에 투입될 때 긴 막대 등으로 제대

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와, 용해 내화벽돌을 점토 등으로 구축하거나 보완하

였다 한다. 용해할 때에는 합금 재료로 고체 실리콘을 투입하고, 용해로 가열재로는 코크

스를 사용하였다 한다.

3. 의학적 소견: 배OO은 간헐적으로 기침과 가래가 있다가 2002년 9월경 비중격만곡증 수

술을 위해 D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단순 방사선사진상 우상엽의 종양이, 그리고 흉부

컴퓨터단층사진상 4 ㎝ 크기의 우상엽 종양이 확인되었다. 이에 9월 16일 K대학병원 호

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실시한 객담 세포진검사에서 비소세포 암종이 의심되고, 기관지내

시경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척액에서 편평세포 암종으로, 컴퓨

터단층촬영하 조직검사상 편평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다. 뇌 자기공명영상 및 골주사검

사에서 전이소견이 없어(T3N0M0) 흉부외과로 전과하여 9월 27일 우상엽 폐엽절제술을

받고 퇴원하였다.

4. 결론: 배OO의 폐암은

① 원발성 편평세포 폐암으로 확진되었고,

② 진단받기 20년 5개월 전부터 15년 9개월 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는 주

물 사업장에서 고철 및 선철을 용해하는 작업을 하였고,

③ 가장 강력한 폐암 발암요인인 흡연력이 없어,

주물 사업장에서 수행한 용해작업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


